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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 법무부, 체계적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과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번에 완료하는 행정

서비스를 ‘26. 7. 2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이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고,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행정적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이는 농번기에 농어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었다.

출입국·외국인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문강사가 기초법률,

인권 보호·침해 시 신고방법,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18개국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 교육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등 복잡한

행정 또는 대기절차 없이 농어촌 근로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고, 고용주들도

인력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과 농어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한층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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